


발 간 사

시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Brain Insight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뇌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뇌연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 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뇌연구는 도전적인 
영역입니다. 미국,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뇌연구분야의 
선점을 위해 각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하는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2017년부터 “국제뇌연구협의회(International Brain Initiative)”를 구성해서 인류의 
마지막 연구분야인 뇌를 연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의 목표는 대표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와 같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구현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특히 의생명과학이 핵심
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핵심인 뇌연구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
하고, 또 뇌와 관련된 산업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하여 세계 과학사의 초석을 마련한 뉴턴(Newton)의 시대는 산업화, 정보
화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소통과 공유기반의 다학제 연구를 강조하는 “뉴턴
(New Turn)”의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뇌연구원은 그동안의 뇌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뇌연구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 하고자 

‘Brain Insight’를 기획하여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Brain Insight’가 
우리 모두 함께 뇌연구의 새로운 

“하랑(함께 높이 날다)“과 ”다한
(최선을 다하다)”의 공유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한국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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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년간 뇌연구분야는 정부의 리더십 기반의 지속적인 R&D투자로 약 2배의 규모면 성장

■   기기초연구중심의 성과측면에서 논문 및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연구분야의 확대, 
응용·개발연구로의 확산, 산업생태계 마련 등은 아직 미흡한 상황

■   정책적 시사점: ① 뇌연구의 다학제기반 연구 장려, ② 전임상연구 및 중개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 제고, ③ 개방과학 강화-AI 및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지원 등  

■   지난 9년간(2010년~2018년) 뇌연구 분야 정부R&D 투자 및 현황

●   지난 9년간의 정부R&D 투자 기반의 뇌연구 분야는 연구비 및 과제수 규모면에서 2배 이상의 
성장을 하였으며, 매년 약 10%대의 증가폭을 기록해 옴(참조; 그림 1)

-   (과제투자) 1,068억원(2010년) → 2,309억원(2018년)

-   (과제수) 602개(2010년) → 1,366개(2018년)

-   (부처별, 2018년 기준) 과기부 1839.2억원(79.2%), 교육부(9.6%), 보건부(9.3%) 등의 순이며, 과기부가 
뇌연구분야 R&D활동에 주도적임

●   연구수행주체면에서 2018년 기준 산·학·연 주체 중 대학(56.8%)이 주도적임. 다음으로 국공립(연) 
및 출연(연)(37.5%)이 뒤따르고 있으며, 기업(3.0%)은 비중이 낮은 편임(참조; 표 II, 그림 3)

●   2018년 연구개발단계별 정부R&D 투자는 기초연구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참조; 표 III, 그림 4)

- 기초연구 1,715.8억원(74.3%), 응용연구 216.6억원(9.4%), 개발연구 198.4억원(8.6%)의 순으로 

●   2018년 계속과제는 928개(1,875억원)으로 신규과제 438개(434억원) 대비, 과제개수 면에서 약 2배의 
규모이며, 전체 연구비 측면에서 계속과제 비중이 신규과제에 비해 약 4.3배임(참조; 표 V, 그림 6)

- (과제당 연구비, 2018년 기준) 신규과제 0.99억원, 계속과제 2.02억원

●   2017년 NTIS기반 전체 뇌연구분야 참여연구인력은 5,430명(1,241개 과제 기준)이며, 과제당 
참여인력은 4.4명에 이르고 있음(참조; 그림 7)

-   (연구책임자, 2018년 기준) 전공분야는 의약보건학(590명, 46.2%), 이학(508명, 30.9%), 공학(170명, 
8.6%) 순임(참조; 그림 11)

●   2018년도 17개 시도의 뇌연구비 배분은 서울 954.30억원(586개 과제)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대구 
443.32억원(120개 과제), 대전 293.97억원(120개 과제) 순으로 배분·추진되었음(참조; 그림 12, 14)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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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2018년 기준)

●   정부R&D 사업 기반의 SCI급 논문성과는 총 1,005편이며, 이중 IF 10이상의 파급력 있는 논문은 
총 63편임(참조; 그림 15)

●   정부R&D 사업 기반의 국내외 특허현황은 국내 출원특허 270건, 등록특허 125건, 해외 출원특허 
91건, 등록특허 21건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함(참조; 그림 16)

●   기술이전 7건, 기술료 수입 14건, 기술료 수입액 9억 1,800만원으로, 2010년 조사 시점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함(참조; 그림 17)

●   뇌연구 기반 정부R&D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연구인력 박사 79명, 석사 120명으로 감소추세임
(참조; 그림 18)

■   시사점

●   정부R&D 기반 뇌연구 분야는 높은 수준의 기초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연구가 대학 및 
출연(연) 주도하에서 추진됨. 또한 계속사업이 많아 연속성 높은 사업운영형태를 보임

●   성과측면에서 논문·특허 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과제참여 전체 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과제 기반 연구인력(석·박사) 양성 수는 감소하고 있어 향후 뇌연구분야의 
잠재력에는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주요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현   황 정책적 시사점 및 발전방향

높은 기초연구비의 비중(74.3%)
뇌분야 전체적 발전을 위해 응용·개발연구의 확대를 통해 뇌산업
생태계 형성 기반 마련이 요구

대학주도(56.8%)의 연구기반
성과측면에서 대학은 인력양성에 초점이 될 수 있음. 이와 연계하여 
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수립 등 향후 연구성과 확대 및 제고에 대한 
대학의 역할 강화 필요

의약(43.2%) 및 이학(37.2%) 주도 현상

(*연구책임자 전공 중심, 총 77.4%)

타 연구와 융합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즉 미래 유망 관련 산업으로 응용·개발되도록 기술확산 기반 마련  
필요 → 뇌기술혁신생태계 형성 추구

서울(41.3%), 대구(19.2%),

대전(5.2%) 등 일부지역 집중화 현상

타 지역의 대학, 대학병원, 뇌분야 기업 등과 관련 기술 및 산업 발달을 
위해, 임상연구 및 기술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뇌산업 확산관점의  
지역에 대한 정부R&D투자배분 요청

06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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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및 분석 개요

●   국내 뇌연구는 1998년 「제1차 뇌연구기본계획」 및 「뇌연구촉진법」 제정을 기반으로 본격화됨

●   그러나 뇌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성과에 대한 통계기반의 조사·분석이 미진한 실정임

●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에서는 뇌연구분야 통계 마련을 위해 「2019 
뇌연구 통계 연감」을 기획·추진하여 2020년 3월 통계연감을 발간함

●   본 고는 「2019 뇌연구 통계 연감」을 기반으로 뇌연구 정부R&D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
하고자 함

■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   국내 최초 발간한 「2019 뇌연구 통계 연감」의 작성을 위해 활용된 뇌연구분야에 대한 통계자료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 등에 한정됨

-   동 조사는 NTIS내에 입력된 과제정보(정부R&D 중심)를 기반으로 뇌연구 분야의 정부R&D 과제를 추출 ·

중복을 제거한 후 통계자료 set을 구축한 후 추진함

●   동 보고서에 연구 투입측면의 NTIS 기반 정부부문 R&D 통계자료 및 현황 정보는 얻을 수 있으나, 
연구성과 부분은 NTIS 기반 통계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2011년도부터 2020년 발간된 

「뇌연구촉진 시행계획(각 년도)」에 집계된 논문, 특허,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의 성과를 참고함

2) 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연구개발비 산출 - 수학, 물리학, 화학 등 19개 대분류

3)   6T: 미래유망신기술 분류: 미래유망 신기술을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로 구분

Ⅰ.
뇌연구분야 통계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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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R&D 예산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개의 단계를 거쳐 중복 제거 및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음

-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조사·분석 통계 활용

● 1단계: 부처별 (신)과학기술표준분류별 기술분야의 대분류2)에서 뇌과학을 포함한 정부연구비

● 2단계: 6T별 투자현황3) > BT(생명공학기술) > 기초·기반기술 > 뇌신경과학연구과제

● 3단계: 위 기준과제 목록 및 예산을 산출하여 중복과제는 제외

- 이상의 방식으로 통계 set을 마련함

※ 이하의 장에서는 표 및 그림에 대한 자료·통계 set 마련 방식에 대한 주석 내용을 상기 내용으로 대체함

■   조사 의의 및 한계

●     국내 R&D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연구개발
활동조사」(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와 같은 국가R&D통계와 세부 R&D분야에 대한 통계집이 발간
되고 있음

●     그러나 “뇌연구 분야”는 2019년 발간한 뇌연구 통계 연감이 최초의 국가R&D 통계를 전제로 한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정부R&D 중심 통계데이터의 종합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뇌연구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안 마련과 
사업관리 등에 유용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동 뇌연구 통계기반의 가장 큰 한계는 정부부문의 R&D 통계 정보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임. 
즉 민간 뇌연구 분야 R&D 통계를 수집·재가공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최근 뇌연구 분야의 융복합의 가속화로 인해, 의약학, 생명학, 생명공학 의공학 등의 뇌연구 영역을 
넘어, 로봇이나 데이터(AI, 빅데이터, IoT), 심리학, 행동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지속되는 
면도 간과할 수 없음. 즉 향후 뇌연구 통계 조사의 범위와 범주에 대한 면밀성이 계속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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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R&D 투자 총괄

■   연도별 현황

●   NTIS를 통해 도출한 뇌연구 관련 정부R&D 투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294억원 
규모이며, 총 8,025개의 과제4)가 수행됨

●   연구비 규모는 2010년 1,068억원에서 2018년 현재 2,309억원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함. 동 기간 
동안 뇌연구 분야 정부R&D 예산 연평균 증가률은 10.1%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냄

●   연구과제 수의 경우 2010년 602개에서 2018년 1,366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률은 
10.8%를 기록함

|그림 1|  뇌연구 분야 정부R&D 투자액 및 과제 수 추이 (단위: 억원,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68.33

602 606
720 757

854
894

993

1241

1366

1,131.92

1,257.34

1,402.44

1,586.20

1,792.40

1,953.83

2,114.17

2,309.12
 연구비 총액       과제수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4.

4) 다년도 과제의 경우, 별도 과제로 산정하여 합산함

Ⅱ.
정부R&D 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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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현황

●   정부의 뇌연구 분야 R&D 투자는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39.20억원(79.7%)을 투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부 
221.9억원(9.6%)와 보건복지부 214.3억원(9.3%)도 뇌연구 분야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부처별 주요 뇌연구 분야 사업현황 및 투자액은 [부록]에서 상세화 함

|표Ⅰ|  부처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8,6 939.5 919.9 1,057.5 1,217.5 1,380.8 1,510.0 1,702.1 1,839.2

교육부 - - 115.5 132.4 129.7 142.8 161.9 184.3 221.9

보건복지부 138.4 133.8 180.9 147.6 168.4 194.7 219.3 183.0 214.3

산업통상자원부 34.3 28.6 7.0 19.0 25.1 15.6 11.6 6.7 4.0

농림축산식품부 1.0 9.5 10.5 10.0 10.1 12.6 5.8 5.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5 3.0 3.5 1.6 10.0 15.5 12.1 10.0 10.0

국민안전처 - - - - - - 4.6 - -

중소벤처기업부 0.8 6.3 3.5 7.6 13.0 10.5 12.1 13.6 8.7

국토교통부 - - - - - - - 1.0 1.0

소방청 - - - - - - - 8.3 -

농촌진흥청 2.4 0.9 11.9 10.0 10.0 10.0 10.0 - 6.2

방위사업청 0.3 0.3 - - 1.0 1.0 1.0 - -

산림청 11.1 10.1 5.1 4.1 1.4 1.5 1.5 - 0.7

범부처 사업 - - - 12.6 - 7.4 3.9 - -

총 계 1,068.3 1,131.9 1,257.3 1,402.4 1,586.2 1,792.4 1953.8 2114.2 2,309.1

* 주: 회계연도 기준, 2010~2011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 하나의 셀로 기재함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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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919.58억원(73.1%)에서 2018년 1,839.2억원(79.7%)로 뇌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액해오고 있으며, 전체 뇌연구 R&D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음. 즉 
양적으로 2배 이상의 큰 증가를 의미함

-   이는 주요 뇌연구관련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기획·추진됨을 의미함. 이는 단일 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뇌연구 기반을 형성할 다양한 연구 추진과 산업발달의 초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더 나아가 미래 뇌연구분야의 방향성 제시 및 정책적 운용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복건복지부의 경우 2012년 180.9억원(14.4%)에 비해 2018년 221.9억원(9.3%) 전체 뇌연구
분야 투자액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음. 또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경우 2012년 3.5억원(0.3%) 수준에서 
2018년 10억원(0.4%) 수준으로 증가되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도 34.25억원에서 2018년도 4억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 반면에 
중기벤처부는 2010년 0.76억원에서 2018년도 8.68억원으로 확대되었음. 이상에서 뇌연구 분야의 
기업지원 R&D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함 

-   전반적으로 산업부나 중기벤처부의 연구비 규모 및 비중이 낮은 것은 뇌연구 분야가 기업 지원(사업화·

산업형성)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밖에 특이점으로는 뇌연구 분야가 연구내용면에서 생물학 기반의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뇌의학, 
뇌공학 등의 융합연구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R&D 예산편성 상 

“범부처사업” 실행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2018년도 뇌연구 분야 정부R&D 투자액 비중 (단위: %)

산업통상자원부
0.17%

농림축산식품부
0.13%

식품의약품안전처
0.43%

중소벤처기업부
0.38%

농촌진흥청
0.27%

산림청
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7%

교육부
6%

보건복지부
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5.



12 Ⅱ. 정부R&D 투자 현황

2. 뇌연구 분야 수행주체별 정부 R&D 투자

■   수행주체별 현황

●   전체 뇌연구 분야 정부R&D투자의 94.3%가량이 대학과 출연(연)에 집중되어 있음

-    대학의 뇌연구분야 정부R&D 수행 비중이 2018년도 기준 1,311.5억원(56.8%)으로 가장 많이 투자
되었으며,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이하, 국공립(연) 및 출연(연))에 865.84억원(37.5%) 규모로 투자

되었음

●   약 9년간의 산·학·연 연구주체별 투자 비중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의 연구비중이 과반 
(최고치 67.1%(’10년), 최저치 49.6%(’14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임

-   2014년 대학의 비중은 49.6%(786.41억원)로 국공립(연) 및 출연(연)과의 배분격차는 줄어들었으나, 
이후 대학 연구비가 지속적 상승하여 2018년 현재 1,311.5억원(56.8%)에 이르고 있음

|표Ⅱ|  연구수행주체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추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산
20.0 21.7 21.3 49.9 59.3 72.4 69.8 60.7 68.3

1.9% 1.9% 1.7% 3.6% 3.7% 4.0% 3.9% 2.9% 3.0%

대기업 6.9 7.9 8.3 - 6.85 9.0 10.4 - -

중견기업 - - - 20.6 11.9 22.1 20.9 20.1 16.0

중소기업 13.1 13.8 13.0 29.3 40.5 41.4 38.5 40.6 52.4

학
716.6 715.7 756.9 791.9 787.0 900.1 1,040.7 1,166.7 1,311.5

67.1% 63.2% 60.2% 56.5% 49.6% 50.2% 58.3% 55.2% 56.8%

대 학 716.6 715.7 756.9 791.9 787.0 900.1 1,040.7 1,166.7 1,311.5

연
318.6 377.0 457.3 549.2 727.4 808.2 642.8 834.7 865.8

29.8% 33.3% 36.4% 39.2% 45.9% 45.1% 36.0% 39.5% 37.5%

국공립연구소 12.9 12.7 15.1 15.6 17.5 23.9 23.5 14.7 16.7

출연연구소 305.8 364.3 442.2 533.7 709.9 784.3 787.5 820.0 849.1

기 타
13.2 17.5 21.8 11.4 12.6 11.7 32.4 52.1 63.4

1.2% 1.5% 1.7% 0.8% 0.8% 0.7% 1.8% 2.5% 2.7%

총 계 1,068.3 1,131.9 1,257.3 1,402.4 1,586.2 1,792.4 1953.8 2114.2 2,309.1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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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뇌연구 투입은 2014년도에 45.9% 수준으로 대학의 뇌연구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2016년도 이후 다시 4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체 연구비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였음 

●   기업부문의 정부R&D 투자 비중은 3%내외로 낮은 수준임. 내용 면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연구비가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기준: 중소기업 52.39억원(76.6%) > 중견기업 15.95억원(23.4%) > 대기업 0(0%)

|그림 3|  연구수행주체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추진 비중 (단위: 억원, %)

 기업       대학       국공립 및 출연연구소       기타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68.3
(3.0%)

60.7
(3.0%)

69.8
(3.9%)

1,040.7
(58.3%)

642.8
(36.0%)

32.4
(1.8%)

72.4
(4.0%)

59.3
(3.7%)

49.9
(3.6%)

21.3
(1.7%)

21.7
(1.9%)

20.0
(1.9%)

716.6
(67.1%)

318.6
(29.8%)

13.2
(1.2%)

715.7
(63.2%)

377.0
(12.71%)

17.5
(1.5%)

756.9
(60.2%)

457.3
(36.4%)

21.8
(1.7%)

791.9
(56.5%)

549.2
(39.2%)

11.4
(1.7%)

787.0
(49.6%)

727.4
(45.9%)

12.6
(0.8%)

900.1
(50.2%)

808.2
(45.1%)

11.7
(0.7%)

1,166.7
(55.2%)

834.7
(39.5%)

52.1
(2.5%)

1311.5
(56.8%)

865.8
(37.5%)

63.4
(1.2%)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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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연구 분야 연구단계별 정부 R&D 투자 

■   연구단계별 현황

●   2018년 연구단계별 정부R&D 투자는 기초연구 1715.8억원(74.3%), 응용연구 216.6억원
(9.4%), 개발연구 198.4억원(8.6%)의 순의 비중으로, 기초연구의 비중이 현저히 높음

●   기초연구는 조사시점 2010년(69.4%)부터 2018년 현재(74.3%)까지 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더욱이 지난 9년간의 정부R&D투자 현황 면에서 기초연구가 재강화되는 특징을 보임

●   또한 개발연구은 2010년 6.0%에서 2018년 현재 8.6% 비중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반면에 응용연구의 경우, 2010년 23.2%수준이었으나 2018년은 9.4%로 감소되는 경향임

●   특이점으로 2014년 이후 기초-응용-개발연구 외의 기타 단계의 연구의 비중이 10%내외로 
높아지고 있음

|표Ⅲ|  연구개발단계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추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초연구
705.6 816.8 1,029.5 1,058.4 1,106.7 1,248.4 1,398.9 1,567.1 1,715.8

69.4% 74.1% 81.9% 75.5% 69.8% 69.7% 71.6% 74.1% 74.3%

응용연구
236.2 221.5 158.4 264.2 213.3 194.0 204.4 211.4 216.6

23.2% 20.1% 12.6% 18.8% 10.8% 10.8% 10.5% 10.0% 9.4%

개발연구
60.8 57.3 54.7 74.2 112.4 135.6 169.8 162.5 198.4

6.0% 5.2% 4.4% 5.3% 7.6% 7.6% 8.7% 7.7% 8.6%

기 타
14.8 6.4 14.7 5.6 153.7 214.3 180.7 173.1 178.3

1.5% 0.6% 1.2% 0.4% 12.0% 12.0% 9.2% 8.2% 7.7%

총 계 1,007.3 1,101.9 1,257.3 1,402.4 1,586.2 1,792.4 1953.8 2114.2 2,309.1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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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개발단계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추진 비중 (단위: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74.3% 9.4%

10.0%

10.5%

10.8%

10.8%

18.8%

12.6%

20.1%

23.2% 6.0%

5.2%

4.4%

5.3%

7.6%

7.6%

8.7%

7.7%

8.6% 7.7%

8.2%

9.2%

12.0%

12.0%
0.4%

1.2%

0.6%

1.5%

74.1%

71.6%

69.7%

69.8%

75.5%

81.9%

74.1%

69.4%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7.

■   기술수명주기별 현황

●   2017년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이하 TLC)5)에 따른 정부R&D투자 비중을 살펴
보면, 도입기(46.3%)가 주도적이며, 기타(41.5%) 응답도 높은 비중을 보임

-   도입기(46.3%) > 기타(41.5%) > 성장기(11.6%) > 성숙기(11.6%)

-   동 맥락에서 “기타”영역의 비중은 2011년도 17.6%에서 이후 큰 폭으로 증대되어 현재 2017년에는 

41.5% 수준임

●   <표 4>와 <그림 5>에서 “기타영역의 증가”는 연구자가 인식하는 뇌연구과제의 주제와 활용측면의 
TLC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

●   우선 기본적으로 뇌연구분야가 최근 신기술 융합현상의 가중이나, 치매 등의 뇌질환 치료제와 
같이 이미 발달한 시장의 규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가장 큰 요인으로 앞서 뇌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단계 현황에서 기초연구 부문에 70% 
내외의 높은 비중으로 연구과제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차적으로 NTIS에 과제정보 입력자가 산업측면에서 기술혁신단계를 “정확히 도입기-성장기-성숙기로 
구분하기 어려움”이거나, 또는 “해당 연구과제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의 2개 이상 다차원에 해당
(적용)하는 것”과 같이 중이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

5) TLC는 기본적으로 산업화에서의 기술의 위치를 의미함. 2017년 조사 연도 이후 현재, TLC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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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  기술수명주기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입기
636.8 625.4 631.6 882.0 909.9 881.0 849.7 848.5

60.5% 55.2% 50.2% 62.9% 57.4% 49.2% 43.5% 46.3%

성장기
360.1 275.9 201.2 241.7 305.0 388.1 283 212.3

34.2% 24.4% 16.0% 17.3% 19.2% 21.7% 14.5% 11.6%

성숙기
32.9 31.2 2.5 1.4 17.9 6.2 11.0 11.6

3.1% 2.8% 0.2% 0.1% 1.1% 0.3% 0.5% 0.6%

기 타
22.5 199.5 422.1 277.3 353.4 517.1 810.1 761.1

2.2% 17.6% 33.6% 19.7% 22.3% 28.8% 41.5% 41.5%

총 계 1,007.3 1,101.9 1,257.3 1,402.4 1,586.2 1,792.4 1953.8 2114.2

* 주: 2018년도 데이터는 NTIS 과제 항목에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31.

|그림 5|  기술수명주기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투자 비중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기타

625.4
(55.2%)

275.9
(24.4%)

199.5
(17.6%)

31.2(2.8%)

631.6
(50.2%)

201.2
(16.0%)

422.1
(33.6%)

2.5(0.2%)

882.0
(62.9%)

241.7
(17.3%)

277.3
(19.7%)

1.4(0.1%)

353.4
(22.3%)

305
(19.2%)

909.9
(57.4%)

17.9(1.1%)

881.0
(49.2%)

388.1
(21.7%)

517.1
(28.8%)

6.2(0.3%)

810.1
(41.5%)

283
(14.5%)

849.7
(43.5%)

11(0.5%)

848.5
(46.3%)

212.3
(11.6%)

761.1
(41.5%)

11.6(1.6%)

636.8
(60.5%)

360.1
(34.2%)

32.9(3.1%)
22.5(2.2%)

* 주: 2018년도 데이터는 NTIS 과제 항목에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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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연구 분야 과제운영형태별 정부 R&D 투자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현황 비교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12개월 초과, 복수년과제 수행)의 배분형태(과제지속성 확보, 운영규모 등) 
조사를 통해 뇌연구분야 정부 지원 기조 및 과제운영 특성을 유추할 수 있음

●   2018년도 신규과제는 438개(434억원), 계속과제는 928개(1,875억원)로 과제개수 면에서 2배 
규모이며, 전체 연구비 측면에서 약 4.3배로 계속과제 비중이 신규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그러나 2010년은 신규과제가 297개(433억원), 계속과제 305개(636억원)로 근소하게 계속과제 수행이 

신규과제 수행 개수 및 과제비에 비해 높은 양상이었음

|표Ⅴ|  뇌연구 분야 정부R&D 연도별 신규 및 계속과제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과제수(개) 297 229 278 284 331 311 374 588 438

신규과제연구비(억원) 433 422 488 488 377 368 444 592 434

과제당 평균 연구비(억원) 1.46 1.84 1.76 1.72 1.14 1.18 1.19 1.01 0.99

계속과제수(개) 305 377 442 473 533 583 613 653 928

계속과제연구비(억원) 636 710 769 914 1,210 1,420 1,510 1,510 1,875

과제당 평균 연구비(억원) 2.09 1.88 1.74 1.93 2.27 2.44 2.46 2.31 2.02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8.

●    <표 5>와 [그림 6]과 같이 계속과제 건수가 신규과제 건수에 비해 높은 편이며, 과제당 연구비 
측면에서도 계속과제가 신규과제의 2배가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도 이후, 과제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신규과제는 1억원 내외의 과제비가 형성되는 
데 반해, 계속과제는 과제당 평균 2억원을 상회함 

-   신규과제와 계속과제의 격차가 가장 큰 해는 2016년으로 계속과제는 과제 당 2.46억원, 신규과제는 
1.1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2014년도 이후 계속 벌어지고 있음

-    반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신규과제와 계속과제의 과제당 연구비 격차가 거의 없었음

● 2011년 신규과제 당 연구비1.84억원, 계속과제 당 연구비 1.88억원

● 2012년 신규과제 당 연구비1.76억원, 계속과제 당 연구비 1.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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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최근 5년간에 걸쳐 뇌연구분야의 과제들은 비교적 계속과제로 추진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계속과제들의 경우 연간 과제당 2억원 이상의 연구비가 배정되는 편임

●   2018년 계속과제의 건수가 신규과제의 건수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데, 이는 2017년도에 
2016년도 374건에서 588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신규과제가 2018년도 계속과제로 편입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그림 6|  뇌연구 분야 정부R&D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추진 추이 (단위: 억원,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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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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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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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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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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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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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928

1.84
1.76

1.88

1.74 1.72

1.14 1.18 1.19
1.01 0.99

1.93

2.27
2.44 2.46

2.31

 신규과제수   계속과제수   신규과제당 평균 연구비   계속과제당 평균 연구비3.00

2.50

2.00

1.50

1.00

0.50

0.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2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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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뇌연구 분야 정부R&D 사업 연구인력 현황

■   전체 연구참여인력

●   2017년 현재 5,430명의 연구인력이 정부 뇌연구 과제에 참여하였으며, 과제당 참여연구인력수는 4.4명
임

-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1개 과제 당 참여인력은 10여명 수준으로 연구인력들이 참여하였음

- 그러나 2013년에는 5.5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과제당 5명 미만이 참여하고 있음 

<참고> NTIS기반 참여연구인력 통계 집계의 한계

●   정부 뇌연구에 참여한 연구인력 현황은 과제기반으로 조사 가능하며, 과제 운영측면에서 이해
하는 것이 합리적임

-   NTIS 상의 참여연구인력의 개인정보(신상, 소속기관 등) 열람의 한계로 참여연구인력의 중복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짐. 이에 따라 과제당 참여한 연구원 수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동 통계 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2011년(11월)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연구자 과제 참여 제한 규정 반영에 대한 이해가 요청됨

-   구체적으로 동 규정 제32조(2항)에 의거, 연구자는 “3개 과제 연구책임자 및 5개 과제 참여연구원까지 
가능함” 규정에 따름. 즉 개별 연구자가 복수과제 참여가 가능하지만,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참고로 2011년 이전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개별 과제에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음 

●   상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뇌연구과제 참여연구인력 통계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음 

|그림 7|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 참여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개)

 참여연구인력수    과제수    1개 과제당 참여연구인력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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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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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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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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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뇌연구분야에 참여한 R&D인력의 수는 NTIS의 입력방식(연구자 개인정보 입력·열람 불가)에 따라, 중복으로 참여한 연구자를 도출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과제기반의 인력수를 총합함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각 년도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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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정부R&D기반 뇌연구에 참여한 연구인력의 남녀구성비는 남성이 58.3%(3,166명), 
여성이 41.7%(2,264명)로 나타났음

●   지난 9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여성연구자의 비율이 40%내외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그림 8|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 참여연구인력의 남녀 성비 변화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성          여성          여성연구자 비율

2,906

2,150

3,735

2,922

4,57042.5%
43.9%

45.2%

39.8%
41.0%

43.2% 42.1% 41.7%

3,771

2,490

1,648

3,281

2,281

3,319

2,525
2,740

1,995

3,166

2,264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30.

●   2017년 정부 뇌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인력 중 박사학위자는 16.22%(881명) 비율을 보임 

●   이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약 10% 내외였으나, 2013년 이후 15% 내외의 다소 높아진 
박사학위자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이후 뇌연구에 참여한 박사학위자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전체 참여연구자의 감소와 
앞서 제시한 과제당 참여 연구인력의 수가 10명대에서 2013년 이후 5명 내외로 급격히 낮아진 
바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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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 참여연구인력중 박사학위자 비중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참여연구자수     박사학위자     박사학위자 비율

5,056

603

6,687

607

8,341

10.7%

8.4% 8.0%

15.5%

13.5% 13.2%

17.3%

14.0%

721

4,138

758

5,562

865

5,844

890

4,735

988

5,430

881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각 년도 자료 종합.

■   연구책임자

●   지난 9년간 뇌연구분야 정부R&D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중 남성연구원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0|  연구 분야 정부R&D 과제 연구책임자의 남녀 성비 변화 (단위: 명, %)

 남성         여성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472

131

466

140

21.7%
23.1%

19.0%
21.1%

23.4%

26.8%
27.7%

30.2%

137

583 599

160

663

202

727

266

25.5%

666

228

897

343

954

412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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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의 책임연구자 중 남성 69.8%(954명)이며, 여성 30.2% 
(412명)임  

●   여성연구책임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1.7%수준에서 2018년 30.2%로 약 10%
가량 확대되었음

●   앞서 전체 참여 연구인력 중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40%내외이며, 최근 다소 감소 추세임에도,  
여성연구책임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즉 동 연구분야의 시니어급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   2018년 정부 뇌연구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의 전공은 의약보건학 46.2%(59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다음으로 이학(508명, 30.9%), 공학(170명, 8.6%)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의약보건학 및 이학을 전공한 연구책임자 비중이 전체 77.1%로, 동 분야들이 뇌연구 
테마 및 주제에 주도적인 연구 분야임을 짐작하게 함

●   또한 연구책임자의 전공분야 구성비는 지난 9년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1|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 연구책임자의 전공 비율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78
(47.0%)

186
(31.4%)

52(8.8%)

54(9.1%)

13(2.2%)
9(1.5%)

274
(45.2%)

152
(25.1%)

61(10.1%)
5(0.8%)
7(1.2%)

107
(17.7%)

323
(44.9%)

237
(32.9%)

88(12.2%)

41(5.7%)

17(2.4%)
14(1.9%)

314
(41.5%)

210
(27.7%)

150
(19.8%)

65(8.6%)
9(1.2%)

9(1.2%)

93(10.8%)
6(0.7%)
10(1.2%)

358
(41.4%)

246
(28.5%)

151
(17.5%)

88(10.5%)
6(0.7%)

14(1.7%)

364
(43.4%)

217
(25.9%)

150
(17.9%)

100(10.5%)
10(1.0%)
13(1.3%)

376
(37.8%)

340
(34.2%)

155
(15.6%)

75(6.0%)
6(0.5%)
17(1.4%)

544
(43.9%)

439
(35.4%)

159
(12.8%)

75(5.5%)
7(0.5%)
15(1.1%)

590
(43.2%)

508
(37.2%)

170
(12.5%)

 의약보건학     이학     공학     인문사회학     농립수산학     기타

* 주: 저자 재가공.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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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별 뇌연구 분야 정부R&D사업 현황

●   2018년도 전국 17개 시도의 정부R&D 사업 뇌연구비 배분은 서울이 954.30억원(586개 과제)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대구 443.32억원(120개 과제), 대전 293.97억원(120개 과제)이 배분·추진되었음

-   연구비 배분이 높은 3개의 지역은 서울(KIST 뇌과학연구소), 대구(한국뇌연구원), 대전(IBS, 뇌연구
사업단)이며, 이들 지역에 뇌분야 출연(연) 및 대형 연구단이 위치해 있음. 특히 서울지역은 대학중심의 
대형병원 및 의대, 의대 실험센터 등에서 뇌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뇌연구 과제활동이 낮은 지역은 전남 3천8백만원(1개 과제)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제주도 1.62억원(4개 과제), 세종 2.78억원(4개 과제)의 순임

|그림 12|  2018년도 17개 시도 지역별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 현황 (단위: 억원, 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과제비            과제수
586

157

31 31

120

60

120

31
4

67
36 40 36

14 28
1 4

954.30

224.75

443.32

77.20

293.97

47.09 36.12 15.37 39.62 0.38 1.6235.42 45.44 29.18 2.78 39.86 22.67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각 년도 자료 종합.

●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연구비 및 과제 배분을 살펴보면, 수도권 
1,214.77억원(774개 과제)이며, 비수도권 1,094.64억원(592개 과제)임

●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14개 시도) 보다 많은 연구비와 과제가 편성되고 있어, 뇌분야 

연구진 및 연구 인프라가 수도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18년도 현재 지역별로 1개 과제당 연구비 평균은 1.69억원임.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 3.69억원, 
대전 2.45억원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전남 0.38억원, 제주 0.41억원, 충남 0.57억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작은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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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Ⅵ|  2018년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뇌연구비 배분 비교 (단위: 억원, 건)

구 분 과제수(개) 연구비(억원) 과제당 연구비(억원)

수도권

서울 586 954.30 1.63

경기 157 224.75 1.43

인천 31 35.42 1.14

소 계 774 1214.77 1.57

비수도권

부산 31 45.44 1.47

대구 120 443.32 3.69

광주 60 77.20 1.29

대전 120 293.97 2.45

울산 31 29.18 0.94

세종 4 2.78 0.70

강원 67 47.09 0.70

충북 36 39.86 1.11

충남 40 22.67 0.57

경북 36 36.12 1.00

경남 14 15.37 1.10

전북 28 39.62 1.42

전남 1 0.38 0.38

제주 4 1.62 0.41

소 계 592 1094.64 1.85

합 계 1366 2309.10 1.69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그림 13|  2018년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뇌연구비 규모 비교 (단위: 억원, 개, %)

 비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52.6%

(1214.77억원, 774개 과제)

비수도권
47.4%

(1094.64억원, 592개 과제)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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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년간의 뇌연구비 배분이 높은 지역의 추세를 살펴보면, 대구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며, 
수도권 및 대전은 점층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수도권: 약 2배 성장 (2010년 590억원(316개 과제) → 2018년 1,179억원(743개 과제))

-   대  전: 약 3배 성장 (2010년 99억원(48개 과제) → 2018년 297억원(124개 과제))

-   대  구: 약 5배 이상 성장 (2010년 82억원(33개 과제) → 2018년 443억원(120개 과제))

●   여타 지역의 연구비 규모와 연구과제 개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비해 과제 개수는 증가
하였지만, 과제당 과제비 규모는 작아지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여타 지역 연구비 합계는 과제당 1.5억원(297억원, 195개 과제)에서 2018년 과제당 1억원

(390억원, 379개 과제) 수준으로 감소함

|그림 14|  2018년도 17개 시도 지역별 뇌연구과제 현황 (단위: 억원,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90

801

116

107
107

146

156

155

241

851
832

269

220

265

287

288

259

293
293

297

1179

1129

383

156

390

443

1057

333

102

958

72

266

773

99

195
124

163
181

306
220

325
305

379

48 46 53
67 73 86 93

116 124

33 29 30 39 59 58
75

104 120

82

297

316

405

470 458

499 529

592

715
743

 수도권 연구비  대전 연구비

 대구 연구비  지방 연구비 

 수도권 연구 과제수  대전 연구 과제수 

 대구 연구 과제수  지방 연구 과제수

* 출처: 한국뇌연구원 (2020), 「2019 뇌연구 통계 연감」,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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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성과(SCI기반 분석)

■   논문성과 현황

●   2018년도 집계된 정부R&D 과제 기반의 SCI급 논문성과는 총 1,005편이며, 이중 IF 10이상의 
파급력 있는 논문은 총 63편임

●   지난 9년간의 논문성과를 살펴보면 매년 집계된 논문의 편수는 등락은 있으나, 최근 SCI급 
논문은 1,000여편 이상 게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IF 10이상의 우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년 상승 중에 있음. 2017년(67편)과 2018년
(68편) 양해에 60편 이상의 우수한 논문 성과를 내고 있음 

|그림 15|  뇌연구 분야 정부R&D 사업의 논문성과 추이 (단위: 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

719 532 610 525

6,724 *

1,012 * 836 1,011 1,005

6367
36

28

45

12

*   2014년과 2015년, 한시적으로 
JCR논문 건수를 보고

134
24

 SCI급 논문         IF 10 이상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신자원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뇌연구촉진 시행계획」.

Ⅲ.
뇌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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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성과

■   특허 등록 및 출원 현황

●   2018년도 집계된 정부R&D 과제 기반의 특허 등록 및 출원 추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함

-   국내 특허: 출원 270건, 등록 135건

-   해외 특허: 출원 91건, 등록 21건 

●   2016년에서 2018년 3년간의 추이를 중심으로 국내 특허 출원은 200여건 이상, 등록은 50건 
이상으로 2018년에는 100여건에 이름

●   또한 해외 특허 출원도 50여건 이상의 수준에서 2018년 91건까지 상승하였으며, 등록은 15건 
내외에서 2018년도 21건으로 상승함

|그림 16|  뇌연구 분야 정부R&D 사업의 특허성과 추이 (단위: 개)

545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2

3241
21

124

80
45

14

96
59

36
12

6349
14

157

408

264

81

215

55
15

217

51
78

14

270

135

91

21

709

94

45
10

 국내 출원  국내등록

 국외 출원  국외 등록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신자원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뇌연구촉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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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현황

●   지난 9년간 뇌연구분야에서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 건수, 기술료 수입액은 일정한 추세를 
가지지 못하고 있음

-   2018년도에는 기술이전 7건, 기술료 수입 14건, 기술료 수입액 9억 1천 8백만원임

-   2010년도에는 기술이전 6건, 기술료 수입 3건, 기술료 수입액 16억 7천 9백만원으로 2018년 조사 

시점보다 약 2배 이상 규모의 기술료 수입이 있었음 

|그림 17|  뇌연구 분야 정부R&D 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추이 (단위: 건수,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

1,67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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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신자원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뇌연구촉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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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재양성 성과

■   석사 및 박사인력 양성 현황

●   2018년도 뇌연구과제를 통해 배출된 연구인력은 박사 79명, 석사 120명으로 집계됨

-   앞서 NTIS기반의 참여연구자 수를 고려할 때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인력이 배출되어야 하나, 

2010년에 가장 많은 석사·박사인력이 양성되었음 

●   박사인력 양성은 2010년에 174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13년에 61명으로 최저치를 보임. 
2018년 현재 79명임

●   석사인력 양성은 2010년에 344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18년 현재 120명으로 최저
수준을 보임

●   종합적으로 뇌연구 분야의 참여연구진 중 석사 및 박사급의 전문인력 배출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진 뇌연구자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적인 연구비 지원 외에 뇌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 인재 양성·활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그림 18|  뇌연구 분야 정부R&D 사업의 인력양성 성과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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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신자원부·보건복지부(각 년도), 「뇌연구촉진 시행계획」.



30 Ⅳ. 종합 및 시사점

■   뇌연구 분야 통계 검토 종합

●   분석 결과, 뇌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의 노력(부처별 투자현황), 연구개발 단계의 진화 수준, 혁신 
주체(산·학·연)간 연구비 배분, 지역별 투자 실태, 국내 뇌연구의 성과 등 지난 9년간 뇌연구 
분야 R&D 실태를 통계 기반으로 도출하였음

●   동 조사를 통해, 뇌연구 분야는 현재 높은 수준의 기초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수 연구가 대학 
및 출연(연)의 주도하에서 규모 있는 연구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다년도 과제가 
추진됨으로써 뇌연구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성과측면에서 논문, 특허 등은 점층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건수도 등락은 있지만 
다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뇌연구 분야 정부R&D 과제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인력(석사·
박사)은 크게 신장하고 있지 않아 향후 뇌연구 분야의 잠재력 면에서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시사점

●   최근 뇌연구 분야는 다학제성 및 융합의 진전, 전임상 연구 및 활용 확대, 연구방법의 혁신, 연구
결과의 공동활용(개방과학) 등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통계 중심의 실태분석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함. 본 분석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높은 기초연구의 비중. 기초연구는 원리를 규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중요한 
연구단계이나 뇌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기적인 노력이 요구됨

-   따라서 향후 응용·개발단계로 이행을 위한 생태계 준비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

-   정부는 뇌연구 분야에서의 전주기적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응용·
개발단계에서의 비중 확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Ⅳ.
종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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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학 주도의 연구기반. 대학은 국가혁신체계에서 주된 지식생산 주체이며 우수 인재를 육성· 
활용하는 혁신주체로서 뇌연구가 대학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함

-   반면, 성과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이 인력양성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에서의 뇌연구 활성화와 
동시에 인재양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됨

●   셋째, 서울, 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 집중화 현상.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특화산업으로 일부 시도에 집약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학, 대학병원 및 뇌전문 병원, 그리고 대표적인 뇌산업(예: 치료제, 
진단·재활 의료기기 등) 및 관련 기술(예: AI, 빅데이터, IoT) 등과 연계되어 임상연구와 기술융합 등이 
추진되는 ‘뇌연구 연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넷째, 의약학 및 생명분야 주도 현상. 의약학 및 생명분야가 뇌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타 연구분야와 융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주체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현재 뇌질환 및 원리 중심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미래 유망 관련 산업으로의 응용 및 발전이 가능
하도록 관련 기술의 확산이 가능한 기반조성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기반 구축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뇌기술혁신생태계 마련에 대한 
논의 및 구체적 조성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   향후 뇌연구 분야 통계조사 발전을 위한 제언

●   1998년 「제1차 뇌연구기본계획」 수립 및 <뇌연구촉진법> 제정을 기반으로 뇌연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된 통계자료 구축이 미진하였음

●   따라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향후 뇌연구 비전 제시 및 정책 의사결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함

●   한편, 「2019년 뇌연구 통계 연감」이 최초 통계 관련 발행물인 이유로 인해 뇌연구 분야의 통계
DB 구축은 시간과 노력 대비 아직 부족한 수준임

-   뇌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생명 및 의약학 분야 뿐만 아니라, 심리학, 
행동학, 철학, 교육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접근 및 뇌원리를 활용한 로봇공학, 뇌공학, 의공학, 
센싱 및 메모리와 같은 통신, 전자·회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되고 있음. 따라서 뇌연구 분야의 
적절한 범주와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음 

-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발전에 
대한 노력이 향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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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뇌연구 조사에서 나타나는 주된 한계는 정부R&D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사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예를 들어, 민간의 뇌의약학 R&D는 다양한 뇌질환 및 정서질환 진단·치료·예방 등 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단적으로 최근 삼성의 뉴로모픽칩 개발의 경우 대규모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음. 이와 같이 
민간에서 뇌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뇌연구 분야 통계DB구축 및 접근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상황임

●   뇌연구 분야의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 등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입측면과 함께 투입 
대비 성과 측면에서의 인과관계 등을 반영하는 통계분석이 요구됨

-   또한 다른 유망 생명분야 및 관련 분야와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도출 가능하도록 통계적 비교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통계적 접근방법의 고찰과 발전도 아울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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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업 중심 뇌연구분야 R&D 투자 현황

|부록-표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연구 분야 R&D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 40.00 　 98.60 91.10 140.60 240.72 326.28 417.50 510.53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8.82 30.80 36.10 52.80 61.00 82.32 82.04 88.70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120.82 102.02 89.00

선도연구센터지원 48.40 44.10 40.18 28.50 20.00 25.60

첨단융합기술개발 　 55.64 20.03 26.45 36.40 35.50

국제연구인력교류 63.00 35.00 70.00 69.95 1.55 1.54 3.99 3.35 3.77

글로벌프론티어지원 6.00 15.70 22.83 22.70 18.30 12.50 12.70 12.10 7.20

STEAM연구 34.27 48.58

공공복지안전연구 4.75 10.25 13.05 14.08 14.48 2.05 1.82

IT·SW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9.00 8.50 13.00 14.15

나노·소재기술개발 1.30 1.30 1.30 1.15 6.98 10.00 10.00

국가간협력기반조성 0.37 0.35 0.12 0.15 0.45 3.90 7.10 7.20 4.89

글로벌연구실사업 4.34 4.34 4.34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00 3.00 2.57 2.30 3.4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0.60 0.30 0.30 2.80 0.05

일반연구자지원 136.96 145.82 50.88 73.27

신진연구자지원 75.72 81.60

중견연구자지원 72.03 98.68 118.20 122.79 164.99 184.89

리더연구자지원 28.73 28.73 24.03 22.81 22.81 23.76

개인기초연구 323.03 363.56 397.00

집단연구지원 36.00 39.62 57.40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1.50 0.60 0.00 0.4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20.00 20.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지원

3.88 6.48 7.59

부 록

부처별 뇌연구 분야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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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172.89 204.70 258.43 258.28 248.59 237.66

기초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18.00 25.00 20.00 20.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50.00 55.26 23.54 27.66 36.00 33.03 29.75 26.28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지원

0.13 0.13 0.0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54.83 111.83 57.16 124.97 137.38 138.17 91.92 123.97 114.70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

1.70 1.90 3.60 3.25 2.54 3.32 2.84 4.16 3.5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0.64 1.5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7.01 20.00 20.90 17.74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103.00 145.59 202.71 71.05 96.22 269.4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6.10 3.56 2.84 2.60 4.38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27.19 12.34 15.0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23.63 49.27 22.58 20.77 23.08 20.11 20.64 12.32 14.83

기 타 35.59 5.35 13.40 12.00 3.31 0.70 33.70

합 계 715.39 814.06 918.47 1,056.39 1,216.54 1,379.96 1,340.81 1,548.58 1,500.48

|부록-표Ⅱ|  교육부 뇌연구 분야 R&D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

육

부

BK21플러스사업 7.72 13.46 16.34 14.67 15.33 22.22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3.61 1.27 1.26 1.29 3.60 3.60 2.25 0.77

기초연구기반구축 4.75 4.63 6.41 7.58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0.54 0.42 0.27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 0.53 0.47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8.46 9.24 28.79 34.45 44.01

개인기초연구 136.96 145.82 92.55 102.23 103.94 113.66 116.24 133.72 155.66

2단계 연구중심 대학 육성 1.43 1.47 1.3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 90.88 85.85 12.96 13.07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
(지방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육성)

1.01 1.23 0.51 0.51

합 계 239.18 241.22 115.48 132.40 129.73 142.84 161.95 184.27 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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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Ⅲ|  보건복지부 뇌연구 분야 R&D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

건

복

지

부

100세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1.00 2.76 3.70 3.60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3.00 1.00 4.00 3.95 4.80 2.50 2.00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00 2.00 2.00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34.38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2.20 3.24 3.84 7.22 10.46 12.27 25.85

정신건강기술개발 4.00 13.50 13.20 7.58 7.6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질환극복기술개발 89.56 84.57 127.55 105.78 114.48 114.61 117.12 77.86 56.11

첨단의료기술개발 26.80 24.23 30.15 38.90 26.99 21.30

의료기기기술개발 5.26 7.40 4.40 12.45 17.10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2.60 2.80 1.80 2.00

한의약선도기술개발 0.30 1.40 0.30 1.63 4.25 7.78

연구중심병원육성 45.00 44.50 44.33 3.50 5.70 8.80 6.70 10.43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1.50 3.50 3.50 3.20 1.20 1.20

연구운영비지원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2.60 1.40 1.60 1.40

기 타 2.30 1.28 0.00 3.59 3.59 5.57 12.06 24.68

합 계 138.36 133.85 180.88 147.61 168.40 194.70 219.33 182.98 188.20



36 부록. 부처별 뇌연구 분야 추진사업

|부록-표Ⅳ|  기타 부처별 뇌연구 분야 R&D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부처명 사업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식품

의약품

안전처

안전기술선진화 10.00 10.00

안전성관리기반연구 2.00 1.63

안전성평가기술개발연구 5.45 11.45 10.00 10.00

의료기기등안전관리 0.68

의약품등안전관리 1.50

중소

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 0.76 2.03 1.91 2.07 6.12 3.93 0.85 1.06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0.17 0.10 0.55 0.11 0.14

중소기업R&D기획역량혁신 0.22 0.2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05 1.05 3.10 4.50 5.15 1.9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87 2.00 3.41

창업성장기술개발 3.04 0.42 1.45 10.32 2.25

산업

통상

자원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7.00 7.00 7.00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2.90 1.50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원천기술개발

11.62 11.62

산업기술국제협력 3.79 2.50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11.62

지역특화산업육성 4.50 2.00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2.00 2.00

합 계 0.76 7.79 12.48 16.22 48.07 41.60 35.33 16.69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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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  부처별 뇌연구 분야 R&D 투자 비중

2018년 부처별 뇌연구 추진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0.17%

농림축산식품부
0.13%

식품의약품안전처
0.43%

중소벤처기업부
0.38%

농촌진흥청
0.27%

산림청
0.03%국토교통부

0.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6%

교육부
9.6%

보건복지부
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2012년 부처별 뇌연구 추진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0.56%

농림축산식품부
0.83%

식품의약품안전처
0.28%

중소벤처기업부
0.28%

농촌진흥청
0.95%

산림청
0.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3.2%

교육부
9.2%

보건복지부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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